
“수고하고무거운짐진자들아다내게로오라내가너희를쉬게하리라”(마11:28)

각사람에게는자기가지고있는짐(십자가)의무게가있습니다.그것이무엇이든
자기만아는짐이며무게의중량입니다.그것은가벼우면가벼운대로또는
무거우면무거운대로버리고싶어도쉽사리버려지지않는버릴수조차없는

무게의짐입니다.비명을질러봐도내안에서만메아리치는그런무게들을짊어
지고아무일없는듯우리는살아갑니다.우리는우리안에서울다못해통곡하며
좌우사방을돌아보고애타게도움을청해보지만각자가짊어진짐의압력때문에

알고도손을뻗쳐돕지를못합니다.저도제무게를말씀과기도로하나님사랑
이웃사랑으로견뎌냅니다.하지만힘이많이들고화가날때는마시지않아야할
커피를마십니다.저는골다공증이심하고위,신장이좋지않기에커피는
금물이지만화가나면꼭커피를마시게됩니다.세상에는자기무게의압력으로
금기된것들에손을대는사람들이있으며그리스도인들중에도어둠속에내민

손을잡는이들도있습니다.그손을중독이라고하면중독은쾌락을소개하고
쾌락은파멸을소개합니다.마치야고보서 1:15에 “욕심이잉태한즉죄를낳고
죄가장성한즉사망을낳느니라”와같습니다.죄가장성함으로사망에묶인
우리를대신해서예수님은십자가(사53:4)를지셨습니다.하나님께서는인류의
모든죄와허물(사53:5)을예수님의몸에부으셨습니다.그분은온인류의
무게(사53:6)를자신몸에 얹으시고골고다언덕길을오르셨습니다.단한사람도
죄와허물의무게에쓰러져사망과저주의골짜기에서신음하지않도록예수님은

한발한발최선의사랑,최고의인내,최악의고통(사53:7)속에서하나님의사명인
저주와사망의십자가(사53:10)그무게를감당하셨습니다.성령님의빛(요6:45)
속에서죄에대한은혜로운각성을경험해본사람이라면죄가얼마나무겁고

얼마나사망과가까운지알수가있습니다.그럴때죄인은구원의빛으로걸어
나오게됩니다.이모든과정이하나님의전적인구원의은총으로만
되어집니다(요6:44).이제의인(사60:21)이된죄인은모든죄짐(사53:11)이
예수님의십자가에서해결되었다는사실을믿고십자가밑의겸손을배우게

됩니다(사60:1).죄인의죄짐을벗겨주신예수님은마태복음 11:29에서 ‘예수님의
온유와겸손의멍에를메라’고말씀하십니다.무거운죄짐을벗어버린자녀에게
가벼운짐을다시지라고하시는예수님의의도는무엇일까요? 농부가주인인
소는멍에를메고주인과함께논밭을갈게될것입니다.죄짐을벗은영혼의
주인은예수님이십니다.또다시마귀의노예가되지않도록예수의멍에를메고
예수의손에잡혀십자가의온유와겸손함으로천국에인도함을받게되는

것입니다.예수님의멍에는천국으로인도하는사랑과순종의멍에입니다.그
멍에는쉽고짐은가볍습니다.선한목자의멍에는선합니다.그것의동기와
과정과결과가모두선하고아름답습니다.그짐은가볍습니다왜냐하면우리의
노력으로지는것이아니라그분의사랑과은혜로함께져주시기때문입니다.
보혜사성령을보내셔서,수호천사를보내셔서짐을져주십니다.아직예수님께
오지않은당신과시험에든당신이라면저처럼무거운짐을내려놓고평안과쉼을

주시는예수님께오시기를간절히기도합니다.


